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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메르스와의 사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공동

체로부터 기피되고 비난받는 낙인화 현상에 주목해서, 위험 사회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메르스 낙인화를 예방하기 위한 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

작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내러티브 효과에 의한 감정 반응의 차이를 분석함으

로써 위험 사건에 한 미디어 보도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감정의 중요성을 확인

했고, 부정적 감정은 위험 인식을 증가시키지만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기능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위험 인식과 낙인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으

로서 냄비 성향이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위험 이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

색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낙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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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위험의 사회 확산 분석 틀에 의하면 낙인은 위험의 발생에서 시작된다. 위

험과 관련된 낙인은 높은 가시성을 지니며 낙인화된 상에 부여된 표식이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또한 이러한 표식은 낙인화

된 상의 속성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절하시킨다(Kasperson, Jhaveri, & 

Kasperson, 2001). 사람에 한 낙인화 연구는 정신병이나 전염병과 같

은 질병과 주로 관련되었는데, 개인의 실수로 질병을 얻게 되거나, 질병 

자체가 치명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거나, 그리고 질병의 증상

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낙인화되는 경향이 늘어난다(Cogan & Herek, 

1998). 국내에서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 감염은 치사율과 감염의 

위험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 자체에 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태에서 

감염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낙인화 현상을 보였다. 메르스 낙인화

의 증거는 다양한 상황에서 포착되었는데, 자가 격리 상자로 분류되었

던 한 의료진이 격리 해제 후에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두 지역 사회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회적 낙인 현상이 나타났다(JTBC, 2015. 6. 26). 

뿐만 아니라 학교와 유치원에서 격리 치료자와 의료진 자녀들의 등교를 

꺼리자, 급기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과 등교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연합TV뉴스, 2015. 6. 22). 

낙인은 미디어의 집중적인 위험 보도와 관련된다. 2003년 미국에서 

사스(SARS)로 인한 사망자는 10여 명으로 나타났지만, 미디어 보도는 6

만여 건을 기록했다. 반면, 10만여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흡연에 한 

보도는 1만여 건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Bomlitz & Brezis, 2008). 사

건·사고 기사는 단순히 사건·사고의 발생을 전달하는 기사에서 사건

의 의미를 전달하는 해설 기사까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내러티브를 

갖추고 있다(White, 1997). 내러티브는 인물, 사건, 그리고 배경이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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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엮여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어(Hinyard & Kreuter, 2007), 

수용자들이 내러티브에 몰입되어 간접 체험을 경험하거나 내러티브 속

의 인물과 인지적·감정적 동일시를 경험하면서 태도와 신념의 변화를 

일으킨다(Appel & Richter, 2007). 감정은 내러티브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Fabrigar & Petty, 1999), 메르스 위험 보도

의 내러티브도 수용자들에게 메르스 감염에 한 간접 경험을 체험하게 

하거나 또는 감염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감하면서 메르스 감염

자에 한 태도와 신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낙인과 관련된 미디어의 보도의 영향력을 눈에 드러난 양적 측면의 효과

가 아닌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러티브의 반응 과정을 통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 인식도 낙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Kasperson et al., 2001). 위험 

지각은 인지와 감정으로 나뉘는데(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감정으로서의 위험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인 동시에 불확

실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행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위험에 한 감정적 반응에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위험을 손실로 

간주하는지 혹은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Böhm & 

Pfister, 2000). 윤리에 근거한 감정적 반응은 분노나 죄책감으로 나타나

며, 손실에 근거한 감정적 반응은 공포나 슬픔 등으로 표현된다(Sjöberg, 

2004). 물론 위험 인식이 인지와 감정 등 심리학적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

이 아니며, 규범·문화·제도 등에 기반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는다(Crompton, 2011). 따라서 위험 인식과 낙인 간의 관계를 고

려해 볼 때, 위험과 관련한 감정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낙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가 위험 인식과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냄비 성향이다. 냄비 성향은 우리 사회 구성

원들 간에 쉽게 끓어오르고 빨리 식어 버리는 성향으로 정의되는데(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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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2014), 사회적 이슈에 해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지만, 급격하게 이

루어진 동조가 문제 해결과 안 제시를 위한 분석적 사고와 합리적인 

행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급격하게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감염 질병 확산은 동조를 높이는 문화와 

관련되는데(Murray, Trudeau, & Schaller, 2011), 이는 전염병 확산의 상

황에서 사회적 규범에 한 동조 거부는 위험 노출 감수를 의미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메르스 감염 확산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동조를 특징으로 하는 냄비 성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냄비 성향이 메르스에 한 높아진 공포감과 위험 인식을 증가시키

거나, 나아가 감염자에 한 기피와 비난 등의 행동에 급격한 동조를 형성

하면서 낙인 형성에도 관여하는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해 내러티브 반응, 부정적 감정, 위험

인식, 그리고 낙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변인으로서 냄비 성향이 위에서 제시한 변인들 간의 관계

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은 메르

스 등 감염 질병의 확산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을 감소시키고 낙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기반한 고유한 문화적 변인

이 위험 인식과 낙인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위험 커

뮤니케이션 이론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2. 문헌 연구

1) 내러티브 반응

위험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디어에 의한 과도한 정보 

유통이다(Mazur, 1984). 사스(SARS)와 웨스트 나일(West Nile)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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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같은 신규 감염병에 한 위험 보도는 흡연이나 운동 부족 등 만성

적인 질병의 보도 건수보다 다섯 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omlitz 

& Brezis, 2008). 미디어의 집중적 관심은 속보 경쟁으로 이어지고 공포 

확산으로 감염자에 한 낙인화를 초래할 수 있다(권관우·이경무·변

진옥, 2002). 이러한 낙인화는 감염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에게까

지 확산되어 사회적 차별, 불신 등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거리감을 깊게 만

든다(김여라, 2010). 뿐만 아니라 감염자 치료와 예방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사건·사고를 기술하는 스토리 기사와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고 논

쟁을 촉발시키는 이슈 기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러티브를 갖추고 

있다(White, 1997). 사건은 내러티브를 통해 단순한 시간적 배열이 아닌 

인물, 그리고 사건의 관계와 질서가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구성된다

(Bird & Dardenne, 1988; Mumby, 1993).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호모

내런스의 관점에서(Mumby, 1993), 인간의 경험이 고정되고 객관적인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주의적 관점은 도전받게 된다. 즉, 내러티브

는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내러티브는 수용자들의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ppel 

& Richter, 2007). 단순한 정보의 형태가 아닌 인물, 배경, 사건의 인과관

계가 짜진 내러티브는 수용자들의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 효과적으

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을 갖는다. 내러티브의 이런 효과는 내러티브 

설득으로 불리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영역에서 관심을 끌어 왔

다. 그러나 내러티브가 수용자들의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메카니즘에 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스

토리에 빠지거나 스토리 세계에 몰입되는 정도가 내러티브 효과를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Green & Brook, 2000; MoyerᐨGusé, 

2008). 

헬스 메시지에서, 내러티브의 효과는 통계적 수치나 교육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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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과 비교되면서 평가되었다. 내러티브는 교육적 메시지보다 이해를 

증가시키고(Graesser, Olde, & Klettke, 2002; Schank & Abelson, 1995), 

반박을 줄이고(Green, 2006), 자아 효능감(selfᐨefficacy)을 높임으로써

(MoyerᐨGusé, 2008) 설득을 이끌어 낸다고 본다. 동성애자와 관련된 간

염(Hepatitis) 바이러스 위험 지각 연구에서 내러티브 메시지가 통계 메

시지보다 위험 지각을 증가시켰고(de Wit, Das, & Vet, 2008), 내러티브 

형식의 영상은 유방암 위험 지각과 공포를 높였다(McQueen, Kreuter, 

Kalesan, & Alcaraz, 2011). 그러나 내러티브의 효과가 통계적 메시지 효

과보다 모든 경우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Wilson, Mills, Norman, 

& Tomlinson, 2005). 

내러티브 경험이 만들어 낸 반응들에 해서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

된다. 그린과 브룩(Green & Brook, 2000)은 게리그(Gerrig, 1993)가 사

용한 몰입(transport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내러티브 효과를 설명했는

데, 그들은 몰입을 이야기에 한 주의 집중, 감정, 상상적 이미지로 정의

했다. 반면, 슬레이터와 로우너(Slater & Rouner, 2002)는 몰입과 유사한 

흡수(absorption)라는 용어를 사용해 등장인물의 감정과 성격을 리 경

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내러티브 효과 차원에서 몰입(transportation) 

개념의 사용은 학자들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슬

레이터와 로우너가 제시한 몰입은 등장인물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감정 

이입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동일시와 유사성을 보인다. 반면, 게리그와 

그린과 브룩이 제시한 몰입은 현실을 벗어난 내러티브 세계에 한 경험

적 측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등장인물에 한 감정적·인지적 

개입인 동일시와는 차이가 있다. 모예르－구세(MoyerᐨGusé, 2008)는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는 내러티브 그 자체에 한 개입, 즉 몰입을 넘어

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개념 간의 차이점을 지적했지만, 동일시와 

몰입 간의 중복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몰입과 동일시의 명확한 경계를 

짓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64 커뮤니케이션 이론 12권 4호

내러티브 세계에서 몰입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attention), 

가상(imaginary), 감정(emotion)이 통합된 것으로 정의된다(Green & 

Brock, 2000, 2002; Gerrig, 1993). 몰입의 기능은 심리적 시뮬레이션을 

촉진시키고, 인지와 감정에 기반한 강한 태도를 형성시켜 내러티브에 일

치하는 신념과 행동을 이끌어 낸다(Green & Brock, 2000, 2002). 예를 

들어 동성애 혐오에 관한 내러티브에 몰입한 실험 참가자는 동성애 혐오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 2004). 이런 이유로 

몰입은 등장인물에 한 관여(involvemnet)나 감정보다 태도와 신념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Green & Brock, 

2000).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몰입과 동일시의 명확한 구분을 설정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몰입된 수용자가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거나 친

근감을 갖게 되면, 등장인물이 경험한 사건의 내용이나 주장이 수용자들

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 연구에서도 몰입은 

공감하는 등장인물에 한 긍정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Green 

& Brock, 2000), 한 단계 더 나아가 몰입과 몰입의 효과로서의 즐거움을 

동일시가 매개하기도 한다(Green, Brock, & Kauffman, 2004). 따라서 

몰입의 효과에 한 이론적 논의는 동일시와 명확한 경계짓기보다는 동

일시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이 내러티브의 이야기에 빠지게 되면 등장인물

에 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 등장인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긴장하거

나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과 하나가 되어 

인물의 지식을 공유하고 목표를 수용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동일시

라고 한다(Cohen, 2001, 2006). 따라서 동일시는 등장인물과의 공감과 

감정 이입뿐 아니라 그들의 관점(perspective)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인지적 요인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동일시는 내러티브 수용자들

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정체감 이동으로도 설명된다. 이러한 동일시의 특

성은 수용자가 내러티브 세계에서 등장인물과의 감정 이입과 함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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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 경험과 같은 정신적 자극을 현실로 인식하면서(Oatley, 1999), 

그에 맞게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Green, 2006). 경험 연구에

서 등장인물에 한 감정적 관여가 태도 변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분석되었고(Busselle & Bilandzic, 2009), 등장인물의 관점 수

용과 감정 이입은 스토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도 상관관계가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De Graaf, Hoeken, Sanders, & Beentjes, 

2009). 이런 이유로 동일시도 몰입과 같이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내러티브 설득 기제 중의 하나로 주목받는다(Green, 2006; Slater & 

Rouner, 2002). 물론 몰입과 동일시 모두 태도와 행위 변화 효과를 보이

지만 그 효과의 기저는 인지적 작용이라기보다 감정에 의존한다(Green, 

2004; MoyerᐨGuse & Nabi, 2010). 

던롭과 그의 동료들(Dunlop, Wakefield, & Kashima, 2008)은 수용

자들이 특히 건강 관련 내러티브 메시지에서 내러티브 상황과 등장인물

에 근거한 몰입 반응을 통해 자아 준거(selfᐨreferent) 반응으로 이어질 

때 몰입 반응에 그치는 경우보다 더 큰 개인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주

장했다. 자아 준거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기 를 메시지와 관계 짓

도록 유도하는 과정으로(Burnkrant & Unnava, 1995) 설득을 증가시키

는 효과가 있다. 몰입이 감정적인 가상적 과정이라면, 자아 준거 반응은 

인지적 과정이다(Escalas, 2007). 수용자들이 몰입을 통해 내러티브 세

계를 간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위험에 한 취약성(vulnerability)과 위

험 행위에 한 부정적 결과도 경험하게 되는데, 자아 준거 반응은 이러

한 과정에서 메시지 위험과 자신을 관련지어 위험 인식을 높인다. 이런 

이유로 내러티브 위험 메시지에서 몰입을 통해 등장인물과 동일시를 경

험하게 되면 슬픔을 느끼지만, 자아 준거 반응을 보일 경우 공포를 경험

하게 된다(Dunlop et al., 2008). 예를 들어 흡연으로 폐가 손상된 환자

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묘사한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들과 공감한 경

우 슬픔을 느끼지만, 내러티브 속 상황과 자신의 흡연 경험을 연결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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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공포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내러티브 메시지에서 자아 준거 반응은 위험 행위로 발생하는 비

용과 부정적 결과에 한 부담으로 위험 지각을 증가시켜(Baumeister, 

Vohs, DeWall & Zhang, 2007), 공포 감정을 유도하고 위험 행위를 변화

시키려는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Dunlop et al., 2008).

2) 감정과 위험 인식 그리고 낙인

현  사회에서 위험은 경험적 그리고 분석적으로 이해된다(Slovic et al., 

2004). 위험에 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 정보와 사고의 이중적 처리 방법

(dualᐨprocess theories of think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에 근

거한다. 경험적 처리 방법은 감정에 근거한 것으로 직관적·자동적 내러

티브에 의존하는 반면, 분석적 처리는 합리적·이성적 사고에 의존한다

(Epstein, 1994). 정서(affect)는 행위(behavior)를 동기화하는 데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Forgas, 2000). 예를 들어 동물에게 다가가는 것이 안전

한지, 강물이 식수로 마실 수 있는 것인지 등에 한 결정은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감정에 의존하는 경험적 시스템은 

복합적이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세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 왔다. 그러나 환경 통제와 위험의 문제 등이 복잡해

지면서 위험 관리에 한 분석적 시스템의 역할이 확 되어 왔다. 하지

만 여전히 직관적인 감정은 위험을 평가하는 지배적인 방법이다.

위험이 제공하는 혜택과 위험 인식 간의 부적 관계는 감정의 강도와 

관련된다. 위험 사안에 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면 위험이 낮다고 판단

한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위험이 높다고 인식한다. 더욱이 

시간적 압박을 받게 되면 감정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린다. 각성된 감정은 

위험 사안과 위험 지각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Xie, 

Wang, Zhang, Li, & Yu, 2011). 특정한 감정은 특정한 행동을 유도한다

(Lazarus, 1991). 분노 감정은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고, 공포를 경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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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회피한다. 그러나 기술적 재난으로 인한 공포 감정은 위험 회피에서 

책임자 공격까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난다(Xie et al., 2011). 감정에 기

반한 낙인 수용 모델(Emotionᐨbased Model of Stigma Susceptibility)에 

의하면 감정 반응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낙인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위험 인식을 통해 간접적

으로 낙인을 형성한다(Peters, Burraston, & Mertz, 2004). 

낙인화(stigmatization)는 위험과 관련된 특정 사람, 상품, 장소, 기

술 등에 붙여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감정적인 반응, 사회적 차원의 행동

을 의미한다(Gregory, Flynn, & Slovic, 1995). 낙인은 공포와 관련되지

만, 공포 개념을 넘어선다. 낙인화는 이전의 긍정적 특성을 훼손시키고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Gregory et al., 1995). 질병의 낙인화는 

질병의 원인이 개인들의 실수이거나, 치명적이거나, 질병이 다른 사람들

을 감염시킬 때, 마지막으로 질병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발생한

다(Cogan & Herek, 1998). 특히 개인의 통제력은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

(Coorigna, 2000; Mak et al., 2006).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면 비난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게 된다(Corrigan, 

2000; Corrigan, Markowitz, Watson, Rowan, & Kubiak, 2003).

표적으로 낙인화된 감염 질병은 에이즈다(Crawford, 1996). 에이

즈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의심받는 사람들은 치료 또는 외국으로의 입국

이 거부되거나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된다(Herek, 1999). 결핵도 

낙인화된 감염 질병인데, 감염된 개인은 불결한 존재로 취급받거나 전염 

정도가 과평가되어 고통을 받기도 한다(Yamada, Caballero, Matsunaga, 

Agustin, & Magana, 1999). 이런 이유로 사람에 한 낙인은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사회적 규범의 결과이거나(Link & Phelan, 2001), 지각

된 위협과 공포 반응이거나(Ogden & Nyblade, 2005), 또는 권력, 통제, 

도덕성과 관련된 사회적 과정(Alonzo, 1995)으로 보기도 한다. 감염 질

병의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감염자에 한 공동체 지지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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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제안되기도 한다(Parker & Aggleton, 2003). 이런 관점에서 내

러티브 메시지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한 일시적 정체성 이동의 경험

은 낙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는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표적인 부정적 감

정인 공포뿐 아니라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형성된 슬

픈 감정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냄비 성향과 위험 인식, 그리고 낙인

냄비 성향은 ‘쉽게 끓어오르고 빨리 식어 버리는 성향’으로, 하나의 사안

에 집중적이고 급격한 관심을 보이다가 지속되지 못하고 다른 사안으로 

관심의 방향과 에너지가 전환되는 속성이다(김영욱, 2014). 냄비 성향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사회적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동조’이고 다른 하나는 급격한 동조가 지속되지 못하는 ‘지속성 

기  붕괴’이다.

씨알디니와 골드스타인(Cialdini and Goldstein, 2004)은 동조의 동

기를 현실에 한 정확한 지각과 반응,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형성, 그리

고 긍정적인 자아 유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각각의 개념은 구분되지 않

고 상호 관련되는 경향을 보인다(David & Turner, 2001). 개인들은 다수

가 선호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

황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사회적 압력에 동조한다(Tetlock, 

1985, 1992). 그러나 동조에 이르는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다. 자신의 견

해와 반 되는 정도가 심한 이슈를 접했을 때 메시지 처리보다는 규범에 

집중하면서 동조하지만, 반 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시지에 

개입하면서 객관적인 합의 형식으로 동조한다(Erb, Bohner, Rank, & 

Einwiller, 2002). 그러나 자신과 관련성이 낮은 이슈에서는 메시지 처리에

서 인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 휴리스틱을 사용하기도 한다(Erb, Bohner, 

Schmilzle, & Rank, 1998). 동조와 맞물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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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문제이다. 결정에 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행위에 있어서 제약으

로 작용하며 입장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Tetlock, Skitka, & Boettger, 1989). 그러나 동조하게 되면 논쟁과 반박

을 위한 인지적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고 규범을 수용한 가로 사회적 

인정까지 받게 된다. 동조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여러 혜택에도 불구하고 

냄비 성향의 동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폭발성에 있다(김영욱, 2014). 선

스타인(Sunstein, 2009/2009)는 이런 현상을 동조의 폭포 현상이라고 정

의했는데, 이는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압력과 연결된다(Banergee, 

1992). 이런 배경에서 냄비 성향은 집단주의 문화의 동조 압력이 만들어 

낸, 즉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문화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냄비 성향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폭발적인 

동조가 생산적인 결과를 형성하지 못하고 급격한 쇠퇴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냄비 성향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운스(Downs, 

1972)가 주장한 이슈의 생성과 쇠퇴 주기의 단계별 특징이 참고가 된다. 

다운스가 제시한 이슈 주기는 5단계로 구성되는데, 공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문제 이전’ 단계를 지나 ‘발견과 열정’ 단계에서 공중은 특정 현안

에 해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한 낙관적 열정을 갖게 된다. 이

후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한 비용 인식’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용

과 다수의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며, 그 결과 낙관적 

태도가 감소되고 무력감과 식상함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문제 이후’ 단

계에서 공중의 관심은 종결된다.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이슈 관심 주

기’를 개인적 차원의 냄비 성향에 적용하면, 냄비 성향은 급속히 관심이 

증가하는 ‘발견과 열정’ 단계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한 비용 인식’ 단계

로 진행되지 못하고 ‘쇠퇴기’ 단계로 전락하는 특성을 갖는다. 즉, 현안에 

한 고조된 관심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나 구조 재편 등의 

생산적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간헐적 관심과 식상함과 피로감을 호소하

는 ‘쇠퇴기’로 급선회하면서 ‘지속성 기  붕괴’를 보인다. 급격한 동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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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는 동조가 갖는 정보 처리의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에

서도 언급했듯이 규범적 동조는 정교한 메시지 처리 없이 이루어지며, 

특히 관심의 정도가 낮은 사안이라면 휴리스틱 체계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산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고조되는 위험 인식과 낙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냄비 성향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냄

비 성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동조가 사회적 인정뿐 아니라 위험 상

황에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머레이

와 동료들(Murray et al., 2011)은 병원균이 확산된 지역에서 더 많은 동

조를 요구하는 문화적 규범이 형성된 것을 발견했다. 메르스와 같은 치

명적인 감염 질병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안전에 한 욕구가 높아지고 

사회적 규범에 한 동조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냄비 성향도 높아질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냄비 성향은 메르스 감염 내러티브 기사에서 등장인

물의 메르스 감염에 해 동일시를 하기 보다는 안전에 한 높은 욕구

로 인해 위험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과 부정적 결과에 한 부담으로 위

험 지각을 증가시키는(Baumeister, Vohs, DeWall, & Zhang, 2007) 자

아 준거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급속한 사회적 동조

를 특징으로 하는 냄비 성향은 감염 질병의 낙인화에서도 작용할 것이

다. 질병의 낙인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배제시키고, 회피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과정(Weiss & Ramakrishna, 2006)으로 그 사회의 규범

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메르스

에 한 위험 인식과 낙인화 과정에 미치는 냄비 성향의 작용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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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과 모델

선행 연구에 근거하면 집중적인 미디어 보도는 낙인을 일으킨다

(Kasperson et al., 2001). 이 연구는 미디어 보도가 낙인을 일으키는 과

정을 내러티브 보도가 형성하는 내러티브 반응과 이 반응을 통해 경험하

는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을 통해 형성되는 위험 인식과 위험 인식에 

영향을 받는 낙인 등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메르스 위험 확산에 

한 내러티브 보도가 내러티브가 없는 보도 메시지와 비교해서 수용자들

에게 내러티브 속의 사건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 몰입 반응을 이끌어 내

는지를 확인하였다(Gerrig, 1993). 그리고 내러티브 몰입이 내러티브 보

도 속의 등장인물의 감정을 공유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Green, 2005)과 몰입을 통한 리 경험으로 메르스 감염에 한 취

약성과 부정적 결과를 자신과 관련짓는 자아 준거 반응에 미치는 영향

(Dunlop et al., 2008)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

했다. 

• 연구가설 1: 내러티브 메시지는 몰입을 증가시키고, 이는 동일시와 

자아 준거에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1ᐨ1: 내러티브 메시지는 내러티브에 한 몰입을 증가시

킬 것이다.

• 연구가설 1ᐨ2: 내러티브에 한 몰입은 등장인물에 한 동일시를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1ᐨ3: 내러티브에 한 몰입은 수용자의 자아 준거 반응

을 증가시킬 것이다.



72 커뮤니케이션 이론 12권 4호

내러티브가 형성하는 몰입, 동일시, 자아 준거 등의 내러티브 반응

은 감정과 관련되는데(Cohen, 2001; Dunlop et al., 2008; Green, 2005), 

이 연구는 메르스 내러티브 보도로 인해 형성된 내러티브 반응과 부정적 

감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포와 슬픔이 분석 상이다. 공포

는 위험과 낙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적인 부정적 감정이고

(Peters et al., 2004), 슬픔도 상실감을 원인으로 하는 부정적 감정이다

(최현석, 2011). 메르스 위험으로 인해 고통 받는 등장인물에 한 내러

티브 보도 메시지에서 등장인물과의 감정 이입을 통해 슬픔을 경험하거

나 자신의 위험으로 관련지어 메르스 감염에 한 공포감을 경험할 것으

로 예측된다. 즉, 내러티브 속 메르스에 감염된 등장인물들과의 동일시

가 증가할수록 메르스와 감염자에 한 공포는 감소되고 이들과의 공감

을 통해 인간적 슬픔은 증가할 것이다. 반면, 자신에게 닥칠 위험으로 인

식하는 자아 준거 반응이 증가할수록 메르스와 감염자에 한 공포는 증

가되고 등장인물에 한 공감으로 형성되는 슬픈 감정은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반응과 감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 연구가설 2: 내러티브 메시지 반응은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ᐨ1: 등장인물과 동일시는 공포를 감소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2ᐨ2: 등장인물과 동일시는 슬픔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2ᐨ3: 수용자의 자아 준거 반응은 공포를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2ᐨ4: 수용자의 자아 준거 반응은 슬픔을 감소시킬 것이다.

위험 인식은 감정으로 이해되는데(Slovic et al., 2004),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위험 인식을 높이고 낙인을 증가시킨다(Peters et al., 

2004). 이 연구가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해 한 단계 더 밝히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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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부정적 감정 중 슬픔이 위험 인식과 낙인에 미치는 영향이다. 내

러티브에서 메르스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등장인물과 공감하면서 

갖게 되는 슬픈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메르스에 한 위험 인식을 

높일 수 있지만, 감염자들을 차별하고 비난하는 낙인화 반응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그리고 공포와 슬픔이 위험 인식과 낙인에 미

치는 개별적 영향에 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간접 효과 분석을 실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 연구가설 3: 감정은 위험 인식과 낙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ᐨ1: 슬픔은 위험 인식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3ᐨ2: 슬픔은 낙인을 감소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3ᐨ3: 공포는 위험 인식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3ᐨ4: 공포는 낙인을 증가시킬 것이다.

• 연구가설 4: 감정은 위험 인식과 낙인을 매개할 것이다. 

물론 위험 인식과 낙인이 감정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규범, 문화, 제도 등에 기반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Crompton, 2011; Link & Phelan, 2001). 따라서 위험 인

식과 낙인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위험과 관련한 감정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낙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관심 갖는 것은 냄비 성향이다. 냄비 성향은 ‘쉽게 끓어오르고 

빨리 식어 버리는 성향’(김영욱, 2014)으로, 폭발적 동조를 보이지만 급

격한 쇠퇴로 이어져 생산적인 결과를 형성하지 못한다. 냄비 성향의 큰 

특징인 사회적 동조는 규범에 동조함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얻고자 하거

나 위험 사건에서 안전을 지키려는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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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욕구와 사회적 동조를 특징으로 하는 냄비 성향은 메르스 내러티브 

보도에서 위험 사건을 자신의 미래 위험으로 인식하는 반응에서, 또는 

메르스에 한 공포와 위험 인식과 메르스 낙인화의 관계에서 그 영향력

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냄비 성향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냄비 성향은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4. 주요 변인의 측정

1) 연구 대상 

본 실험은 2016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 성인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성별 및 연령별 할당을 고려해 표집하였

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는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총 428개 실험 설

문지가 수거되었다. 실험 집단은 총 215명이 참여하였고, 여성이 49.8%,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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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50.2%으로 구성되었다. 연령 별로는 20 가 22.3%, 30 가 

27.0%, 40 가 25.6%, 그리고 50 가 35.2%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 집

단은 총 214명으로 여성과 남성이 모두 50%씩 참여하였다. 연령 별로

는 20 가 22.9%, 30 가 26.2%, 40 가 25.7%, 50 가 25.2%로 나타

났다. 회수된 응답지 428건 중 메르스 감염 경험과 메르스 감염 지역 거

주자를 제외한 총 312건이 분석 상에 포함되었다. 분석 상에 포함된 

실험 집단은 총 158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48.1%%, 남성 51.9%가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 가 22.8%, 30 가 

27.8%, 40 가 26.6%, 그리고 50 가 22.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제 

집단은 총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50.8%, 남성이 49.4%가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 가 20.1%, 30 가 

26.7%, 40 가 28.5%, 50 가 24.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된 집단 간 설계로 실시되었

다. 실험 집단에게는 메르스 위험에 관한 내러티브 기사를 처치했고, 통

제 집단에게는 논내러티브 형식의 통제 기사를 처치했다. 내러티브 기사

와 통제 기사 모두 메르스 감염, 증상, 사망률 등의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

를 담았다. 내러티브 기사는 메르스에 감염된 인물을 중심으로 감염 경

로, 증상, 치료 등에 이르는 과정이 인과관계에 맞게 구성되었고, 통제 

기사는 감염 경로, 증상, 치료 등 메르스와 관련된 의학적 정보를 객관적

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내러티브 실험 처치의 조작 점검을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처지의 조작 점검을 묻는 문항은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해 인물

과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와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해 개

인의 사례를 위주로 작성되었다’ 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통제 

집단의 처치를 묻는 문항은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해 의학적 정

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와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등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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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실험 처

치물의 조작 점검을 측정한 문항들의 평균값과 통제 집단의 조작 점검을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으로 독립 표본 t검정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 실

험 집단에서 내러티브 기사에 한 조작 점검을 묻는 ‘기사의 유형이 인

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와 ‘개인의 사례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의 문항에 응답한 평균이 3.64(SD ＝ 0.57)로 나타났고, 통제 집단의 평

균은 2.90(SD ＝ 0.70)으로 분석되어 두 집단 간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 ＝ 10.426, p ＝ .000). 반면, 실험 

집단에서 논내러티브의 조작 점검을 묻는 ‘의학적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

되었다’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의 문항에 응답한 평균이 

2.94(SD ＝ 0.62)로 나타났고, 통제 집단에서의 평균은 3.32(SD ＝ 0.60)

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t ＝ – 5.621, p ＝ .000).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실험 집단과 통

제 집단의 실험 처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2)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1) 내러티브와 통제 보도 메시지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를 힌야드와 크로이터(Hinyard & Kreuter, 

2007, P. 778)가 정리한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을 포함하고 도입, 전

개 그리고 결말의 극적인 구조를 갖춘 이야기”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에 근거해 실험 처치용 내러티브 기사를 작성했다. 내러티브 보도는 1) 

메르스 감염자의 증상과 치료 등 일련의 사건이 시간 순서 로 제시되면

서 인과적 관계에 맞게 기술되었고, 2) 메르스 감염과 치료로 고통 받는 

감염자의 모습을 묘사했다. 반면, 통제 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하는 홈페이지(www.mers.go.kr)에서 제시된 메르스 관련 정보에 근거

해 감염 경로, 증상, 치료 등의 내용을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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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술했다. 내러티브와 통제 기사 각각 680여 자 분량으로 작성되

었다.

3) 메시지 반응

(1) 몰입 

이 연구에서 몰입은 ‘내러티브 속의 사건을 간접 경험하는 것’(Gerrig, 

1993; Green & Brock, 2000)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측정은 그린과 블록

(Green & Brock, 2000)이 사용한 문항 중 일반적인 몰입과 구체적 상황

을 제시한 문항 등을 메르스 상황에 맞게 재구성했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기사가 전달하는 상황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감염자들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등 4개 문항

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2) 동일시

이 연구에서 동일시는 ‘등장인물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적·인지적 

과정’(MoyerᐨGusé & Nabi, 2010)으로 정의했다. 동일시의 측정을 위해

서 코헨(Cohen, 2001)이 사용한 10개 문항 중 보도 유형이 지면 기사인 

것과 구체적 상황이 메르스 감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4개 문항을 재구

성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속의 메르스 감염된 인물들의 행동

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속의 메르스 감염된 

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마치 내가 

기사 속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등이며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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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 준거 

자아 준거(selfᐨreferent)는 번크란트와 운나바(Burnkrant & Unnava 

1995)가 정의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기 를 메시지와 관계 짓는 반

응”으로 규정했다. 설문 문항은 임아영·유수·최낙환(2014)이 사용한 

4개의 설문 문항을 메르스 감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위의 기사

를 읽는 동안 메르스 감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

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내가 겪었던 메르스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

게 했다’ 등 4개 문항으로 재구성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

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4) 감정 

슬픔은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에 감염된다는 것이 슬프다고 느꼈다’,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에 감염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느꼈

다’,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에 감염된다는 것은 비애라고 느꼈다’ 등 3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공포는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 감염에 

해 두려움을 느꼈다’,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 감염에 해 공포감을 느

꼈다’, ‘위의 기사를 읽고 메르스 감염에 무서움을 느꼈다’ 등 3문항 5점 

척도로 측정했다.

(5) 위험 인식

위험 인식 문항은 슬로비치(Slovic, 1987)가 분석한 위험 인식의 요인인 

공포와 지식의 정도를 구성하는 특징들 중 메르스에 적용할 수 있는 문

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고, ‘나는 메르스 감염이 생명에 치명적인 위

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메르스 감염이 재앙에 가깝다

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메르스 감염이 개인의 의지로 막아질 수 없다

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메르스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

험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메르스 감염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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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메르스 감염 경로가 의학적

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등 총 6개 문항을 구성해 

5점 척도로 측정했다.

(6) 낙인 

이 연구에서 낙인을 ‘메르스와 관련된 사람에 붙여지는 부정적 이미지, 

감정적 반응 그리고 사회적 행동’(Gregory et al., 1995)으로 정의했다. 

측정 문항은 칼릭만과 그의 동료들(Kalichman et al., 2004)이 사용한 에

이즈 낙인을 측정한 문항을 메르스 감염으로 교체해서 감정적 차원과 행

동적 차원으로 나누어 총 7개 문항으로 재구성했다. 감정적 차원에서 ‘메

르스에 감염된다는 것은 혐오스럽다’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행동적 

차원에서 ‘메르스가 종식되어도,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

는 것은 피하고 싶다’ 등 3문항으로 측정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7) 냄비 성향 

냄비 성향은 김영욱·장유진(2015)이 개발한 19개의 문항 중 16개 문항

으로 재구성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해 냉

정하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

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에 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큰 고민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

에 한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 나의 일상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 사

안에 한 관심이 줄어드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사안에 

한 열정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등 ‘동조’와 ‘관심사의 지속성 부재’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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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1) 모형 추정치 분석 결과 

각 측정 문항의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로 측정했으

며 몰입은 .877, 동일시는 .835, 자아 준거는 .806, 슬픔 .867, 공포 .904, 

위험 인식 .822, 낙인 .917, 냄비 .870으로 분석되어 유효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타

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사용해, 통계적 

타당도(ChiᐨSquare)를 높이면서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 모수를 

추정한 결과, χ2 ＝ 964.186 (df ＝ 438, p ＝ .00)으로 모형은 통계적으

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은 표본의 크

기 또는 추정하고자하는 모수의 수, 상관계수의 크기 등에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고려해, 근사 적합도 지수인 SRMR, CFI, RMSEA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했다(Kline, 2012). 분석 결과 RMSEA ＝ 

.062(CI ＝ .057 － 0.067), CFI ＝ .919, SRMR ＝ .081로 나타났다. 선

행 연구들은 RMSEA는 .06 이상 .08 미만, 그리고 SRMR은 .08 이하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Browne & Cudeck, 1993), CFI는 일반적으로 .9 

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 연구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경로 모델로 설정된 모형과 관찰된 데이터가 서로 적합한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정 지수 중 이론적 근거를 통해 선택한 모수는 추

가로 추정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모델은 χ2 ＝ 939.789(df ＝ 

444, p ＝ .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카이제곱 검정

이 갖는 제한점들을 고려해 클라인(Kline, 2011)이 제시한 세 가지의 근

사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했다.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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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MSEA ＝ .060(90% CI ＝ .055 － .065), CFI ＝ .923, SRMR ＝ .076

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후 경로계수의 추정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

과, 수용자들은 메르스 감염에 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서술 방식으로 

제시한 기사보다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겪는 인물이 겪게 되는 사건을 

묘사한 언론 보도에 한 몰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내러

티브 보도에 한 몰입은 내러티브 속 인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는 감정을 공감하는 동일시와 메르스 감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

다고 느끼는 자아 준거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가

설 1>은 검증되었다.

내러티브 반응인 동일시와 자아 준거 반응은 슬픔과 공포와 같은 부

경로계수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기사유형(내러티브) → 몰입 .428*** 0.332*** 0.074

몰입 → 동일시 .803*** .987*** .066

몰입 → 자아 준거 .790*** .951*** .067

자아 준거 → 슬픔 2.159*** 1.629*** .493

자아 준거 → 공포 2.542*** 1.952*** .649

동일시 → 슬픔 – 1.204* – .889* .503

동일시 → 공포 – 1.608* – 1.208* .663

슬픔 → 위험 인식 .642*** .475*** .080

공포 → 위험 인식 .160* .219* .073

위험 인식 → 낙인 .473** .310** .148

슬픔 → 낙인 – .273* – .248* .130

공포 → 낙인 .217 .194 .124

*＜ .05, **＜ .01, ***＜ .001

표 1. 연구 모형 변수 간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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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러티브, 내러티브 반응, 감정, 위험 인식, 그리고 낙인의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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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감정에 해서 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내러티브 메시지의 인물

과 동일시가 증가할수록 공포가 감소될 뿐 아니라 슬픔도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닥칠 위험으로 생각되는 자아 준거 반응이 증

가할수록 공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슬픔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메르스와 같은 건강과 관련한 위험 내러티브 메시지는 내러티브가 

없는 메시지에 비해서 등장인물과의 동일시가 증가할수록 공포와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하는 반면, 내러티브 메시지와 자신의 경험을 

관련짓는 자아 준거 반응이 증가할수록 공포와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그러나 슬픔과 공포가 모두 위험 인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슬픔과 공포에 의해 위험 인식이 높아질수록 낙

인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낙인에 한 감정의 직접적 영

향력은 슬픔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를 인간적 슬픔으로 느

끼는 경우 메르스 감염자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거나 비난하는 낙인 형

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메르스 감염과 감

염자에 한 공포는 낙인에 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

다. 따라서 <연구가설 3>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 직접, 간접 효과 분석 

직접과 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의 경로들 중에서 슬픔과 

공포, 위험 인식 , 그리고 낙인에 이르는 경로 분석을 실시했다.

내러티브 메시지 반응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슬픔이 위험 인식에 미

치는 직접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내러티브

에 나타난 메르스 감염자가 겪는 고통에 해 슬픔을 느낄수록 감염자들

에 한 낙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슬픈 감정이 

증가할수록 위험 인식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슬픔, 위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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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그리고 낙인 간의 관계에서 위험 인식의 간접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슬픔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비난과 정체성 훼손을 일

으키는 낙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위험 인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낙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낙인을 예

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험 인식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공포 감정의 경우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했으나 

낙인에 직접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공포, 위험 인식, 그리고 낙인 

간의 관계에서 위험 인식의 간접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공포가 낙인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공포가 위험 인식과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정적인 데 

기인하고, 선행 연구들이 지적했듯이 공포는 위험 인식과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표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낙인 예방

비표준화 표준 오차 표준화

직접 효과 슬픔－위험 인식  .342*** .080 .475

직접 효과 슬픔－낙인  – .273* .130  – .248

간접 효과 슬픔－위험－낙인 .162** .061 .147

전체 효과 슬픔－낙인  – .111 .120  – .101

표 2. 낙인에 영향 미치는 부정적 감정(슬픔)의 간접 효과

비표준화 표준 오차 표준화

직접 효과 공포－위험 인식 .160* .073 .219

직접 효과 공포－낙인 .217 .124 .194

간접 효과 공포－위험－낙인 .076 .040 .068

전체 효과 공포－낙인 .293* .125 .262

표 3. 낙인에 영향 미치는 부정적 감정(공포)의 간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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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소를 위해서 공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석 

결과 감정이 위험 인식과 낙인을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는 부분

적으로 지지되었다.

3) 냄비 성향 고저 집단 간 차이 분석 

냄비 성향이 높고 낮은 집단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효과가 

조절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했다. 클라

인(Kline, 2011)이 제안한 것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집단 간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를 검정하고, 형태 동일성이 만족되면 측

정 단위 동일성(metric invariance)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측정 단위 동

일성이 만족된 상태에서 잠재변수 사이의 경로에 해 집단 간 동일성을 

검정하였다. 분석 절차와 검증 과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냄비 성향의 평균값은 3.2로 분석되었고, 냄비 성향이 3.2 이상

인 집단을 고집단으로, 평균값 미만의 집단을 저집단으로 구분했다. 이

후 형태동일성 검정을 위해 잠재변수의 평균들을 두 집단 모두 0으로 고

정하였고,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도 같다고 제약하였다(Byrne, 2012). 분

석 결과 χ2 ＝ 1462.100(df ＝ 888, p ＝ .000)로 통계적으로 모형은 적

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CFI ＝ .906, RMSEA ＝ .064(90% C.I. 

＝ .058 – .070), SRMR ＝ .083로 만족할 만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형

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다음 단계로 측정 단위 동일성을 검정하였다. 측정 단위 동일성 성

립을 위한 영가설은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인데, 분석 결과 자유도

가 24개 감소(dfd ＝ 912 － 888 ＝ 24)하면서 카이 검정의 차이(χ2
D ＝ 

1485.673 － 1462.100)는 23.573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χ2 차

이 검정에서 기각에 실패함으로써(p ＝ .486), 측정 단위 동일성 모형이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 단위 동일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잠재변수가 경로의 제약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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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경로계수 동일성을 검정하였다(김수영, 2016). 

먼저, 내러티브에서 몰입 경로에 집단 간 동등한 제약을 주었다. 내러티

브에서 몰입에 이르는 경로를 제약한 단순한 모형에서 경로 제약이 없는 

복잡한 모형을 의미하는 측정 단위 동일성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는 1이

고, 검정 통계량의 차이(χ2
D ＝ 1486.220 － 1485.673)가 0.547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H0 기각에 실패하였다(p ＝ .460). 즉, 내러

티브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냄비 성향의 고집단과 저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단계로 몰입에서 자아 준거 경로를 제약

한 결과, 검정 통계량의 차이(χ2
D ＝ 1493.411 － 1486.220)가 7.191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면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p ＝ .007). 냄비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내러티브 몰입에서 자아 준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냄비 성향 고집단 ＝ .905(p ＝ 

경로 df p

내러티브 → 몰입 χ2
D＝1486.220 – 1485.673＝.547 dfd＝913 – 912＝1 p＝.460

몰입 → 자아 준거 χ2
D＝1493.411 – 1486.220＝7.191 dfd＝914 – 913＝1 p＝.007

몰입 → 동일시 χ2
D＝1494.941 – 1493.411＝1.53 dfd＝915 – 914＝1 p＝.216

동일시 → 슬픔 χ2
D＝1495.301 – 1494.941＝.36 dfd＝916 – 915＝1 p＝.549

자아 준거 → 슬픔 χ2
D＝1495.462 – 1495.301＝.161 dfd＝917 – 916＝1 p＝.688

동일시 → 공포 χ2
D＝1495.462 – 1495.462＝0 dfd＝918 – 917＝1  – 

자아 준거 → 공포 χ2
D＝1497.038 – 1495.462＝1.576 dfd＝919 – 918＝1 p＝.209

공포 → 위험 χ2
D＝1497.039 – 1497.038＝.001 dfd＝920 – 919＝1 p＝.975 

슬픔 → 위험 χ2
D＝1499.053 – 1497.039＝2.014 dfd＝921 – 920＝1 p＝.156

위험 → 낙인 χ2
D＝1503.009 – 1499.053＝3.956 dfd＝922 – 921＝1 p＝.047

슬픔 → 낙인 χ2
D＝1503.660 – 1503.009＝.651, dfd＝923 – 922＝1 p＝.420

공포 → 낙인 χ2
D＝1503.730 – 1503.660＝.07, dfd＝924 – 923＝1 p＝.791

표 4. 냄비 성향 고저집단 간 경로계수 동일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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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냄비 성향 저집단 ＝ .562(p ＝ .000)). 즉,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

면서도 그 동조의 열정이 쉽게 식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메르스 감염 내러티브에 몰입해서 자신의 위험으로 느끼는 

자아 준거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0개

의 경로계수의 동일성을 분석한 결과, 위험 인식에서 낙인에 이르는 경

로계수의 동질성 검정에서 냄비 성향 고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냄비 성향 고집단 ＝ .624(p ＝ .006), 냄비 성향 저집단 ＝ 

.152 (p ＝ .840)). 냄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위험 인식이 높은 경

우 낙인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냄비 성향은 메르스 감염에 한 

위험 인식과 상호작용하여 감염자를 차별하고 비난하고 배제시키는 낙

인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1>도 부분

적으로 지지되었다.

6. 결론

이 연구는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보도의 역할에서 감정적 반응

을 이끌어 내는 내러티브 반응 효과에 주목했다. 내러티브 반응 효과를 

통해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것은 내러티브 반응 효과가 감정과 

연관되며, 특히 공포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위험 인식과 낙인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근거한다.

연구 결과 메르스 감염 위험에 해 내러티브 보도를 접한 수용자들

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메르스 위험을 전달하는 보도를 접한 수용자

들보다 보도에 몰입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기사에 한 

몰입이 등장인물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는 동일시를 증가시키는 경우 

메르스 감염과 감염자에 한 공포와 슬픔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메시지 몰입을 통해 위험에 한 취약성(vulnerability)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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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자신의 미래 위험으로 인식하는 자아 준거 반응을 증가시키는 경

우에는 공포와 슬픔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동일시와 자아준거와 같은 내러티브 반응이 슬픔과 공포와 같은 개

별적인 감정에 작용하기보다 부정적인 감정 전반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수용자들이  내러티브 기사에 몰입해 등장인물의 관점을 유지

할 때는 슬픔과 공포가 모두 감소하는 반면, 자신의 관점으로 전환되었

을 때 슬픔과 공포가 모두 증가하는 등 감정의 극명한 조를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위험 인식과 낙

인에 한 감정의 역할이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면 공포는 낙인화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위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낙인을 형성한

다(Peters et al., 2004). 이 연구에서는 공포 감정의 경우 위험 인식에 직

접적 영향력은 정적으로 유의미했지만, 낙인의 직접적 영향력은 유의미

하지 않았고, 공포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위험 인식의 간접 효

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낙인에 한 공포의 전체 효과는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포가 위험 인식과 낙인을 형성하는 표적

인 부정적 감정이라는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낙인화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포가 지나치게 위험 인식을 높이지 않도록 공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낙인은 사회적으로 열등하

다고 보는 사회적 규범의 결과이거나(Link & Phelan, 2001), 지각된 위

협과 공포 반응이거나(Ogden & Nyblade, 2005).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사회적 과정이다(Alonzo & Reynolds, 1995). 따라서 메르스 감염 상

의 고통에 감정 이입을 통해 이들이 처한 현실을 비애로 느끼는 경우, 메

르스 감염 상자를 사회적으로 열등하거나 배제시켜야 할 상으로 인

식하는 낙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슬픔이 위험 인식

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위험 인식의 간접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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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슬픔이 낙인을 감소시키는 데 직접적으

로는 기여하지만, 위험 인식을 높이는 경우에는 낙인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낙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인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냄비 성향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회적 현

안에 해 폭발적인 동조를 보이지만 그와 조적으로 쇠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안에 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안을 모색하지 못하

는 문제점을 낳기 때문이다. 메르스 낙인에도 냄비 성향이 작용하는 것

을 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는데, 특히 보도 내러티브에 몰입과 자신

의 경험과 위험을 관련짓는 자아 준거 반응 간의 관계에서 냄비 성향이 

높을수록 몰입이 자아 준거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위험 인식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냄비 성향의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냄비 성향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사

회적 위험 상황에서 개인 안전에 한 욕구를 높여, 타인의 감염을 자신

의 미래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증가시켰고, 냄비 성향은 사회적 규

범에 한 동조로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배타적 행위로서 낙인

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메르스 감염과 같은 위험 상황에

서 냄비 성향은 안전과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자발

적인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외집단을 배제하는 사회적 규

범에 한 동조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생명과 재산에 관계된 

위험 관련 이슈에서 냄비 성향은 위험 사안이 2차 3차 연쇄적으로 이루

어지는 사회적 증폭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낙인

화를 이해하는 데 사회문화 변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위험 관련 보도 유형에 한 저널리스트들의 관심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물이 겪는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기

사에서 수용자들이 기사에 몰입해서 위험을 리 경험하는 경우 자신의 

미래 위험으로 관련짓게 되면 공포와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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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험 관련 기사에서 자극적

이고 선정적인 표현이 지양되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한편으로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는 공포와 슬픔을 감소시키고 

이는 낙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아 준거 반

응으로 전환되지 않은 임계점에서 보도의 내러티브가 구성되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보도 내러티브에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했으나 미

디어 이용 수준에 해서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

과 해석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을 밝힌다. 연구 가설과 별도로 연령

과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연구 모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공포가 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서는 

공포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

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개인 변인들이 영향력이 밝혀져서 위험 메시

지가 감정과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한 이론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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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비내러티브 보도

메르스(MERS)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이다. 2012년 

4월 최초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15년 6월 5일까지 25개국에서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중동 이외에 터키, 영국,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부분 환자가 중증 급성 하기도 질환(폐렴)이나 일부는 무증상

을 나타내지만, 경한 급성 상기도 질환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주 증상

은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이다.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

통뿐만 아니라 식욕 부진, 구토, 복통, 설사 등을 보인다. 합병증으로 호

흡 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있으며 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보다 높게 나타난다. 당뇨, 만성 폐질환, 

암, 신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 기능 저하자는 메르스 감염

이 높고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 검사 소견으로는 

백혈구 감소증, 림프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며 잠복기는 최소 2일에

서 최  14일이다. 모든 환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되었

고, 가족 간 전파와 의료기관에서의 제한적 전파로 인한 유행이 보고되

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보고되었고 사람 간 전염은 부분 

병원 내 감염과 가족 간 감염이다. 개인 간 감염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가운, 장갑, 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

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이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

이나 치료약이 없고 치료는 증상에 따른 증 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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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러티브 보도 

2015년 5월 20일 중동에서 귀국한 남성이 메르스(MERS) 첫 환자로 확진

된 뒤 한민국이 메르스 공포에 떨었다. 확진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

에 환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해 격리된 인원이 1만6000여 명에 달했다. 메

르스 확산 속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배에 육박했고 한국은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속수무책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환

자들이 겪은 고통은 메르스 공포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부부가 모두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K씨 부부. 남편 K씨가 

맹장 수술로 입원한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남편을 간호하던 K

씨의 부인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원한 병원의 의료진이 메르

스 환자가 있던 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

은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공포에 떨었다. 40%에 달한다는 치

사율은 이들 부부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육체적 고통도 참기 힘든 수준이

었다. 남편은 수술한 직후라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평소 면역

력이 약했던 부인도 각혈을 하는 등 심각한 폐렴 증세를 보였다. K씨 부

부는 백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치료법도 없는 메르스와 고독한 

사투를 벌였다. 치료를 받던 K씨 부부는 의료진들에게 온몸이 두들겨 맞

은 것 같다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심지어 부인은 이렇게 사느니 차

라리 죽여 달라고 울부짖기까지 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살아서 병실을 

나갈 수 없다는 공포가 이들 부부를 괴롭혔다. 치료 시작 일주일이 지난 

후 남편은 호흡 곤란과 계속되는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신부전증으로 사

망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부인은 의식을 잃고 이틀 만에 사망했

다. 이들 부부의 시신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장례 절차 없이 24시간 이내 

화장되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가족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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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narrative responses and the 
Boiling Pot Syndrome on stigmatization in 
the MERS incident

Yungwook Kim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Seungkyoung Ham
Ph.D.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hich focuses on the MERS stigmatization, was conducted in 

order to seek the ways of preventing the soᐨcalled second MERS stigmatization 

that can occurs anytime anywhere in the Korean risk societ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emotional responses occurred by narrative messages, the study 

identified the pivotal role of emotions that can be delivered by media coverages 

in the context of risk events. In particular, while sadness increases the level of 

risk perception, it was also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f decreasing the 

level of stigmatization. In addition, the study indicated the indirect effect of risk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d emotion and stigmatization. The 

study also explored how the Boiling Pot Syndrome, which is considered an 

indigenous explanatory variable for the Korean society, affects the relationships 

among narrative responses, emotion, risk perception, and stigmatization. The 

study implications for preventing the risk stigmatization proces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 E Y W O R D S  Narrative Responses, Emotion, Risk Perception, Stigmatization, 

Boiling Pot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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